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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색채연구소 팬톤이 2020년 올해의 컬러(The 

color of year)로‘클래식 블루’(Classic Blue, 팬톤 19-

4052)를 꼽았다.

클래식 블루는 해 질 무렵의 하늘을 연상케 하는 푸른

빛이다. 계절이나 성별,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어울려 

패션 아이템으로 활용이 쉽다. 하지만 파란색은 메이크

업 아이템으로 잘못 사용하면 피부 톤이 칙칙하게 보이

고 멍이 든 것처럼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어 스타일링에 

신경 써야 한다.‘styleM’(stylem.mt.co.kr)이 클래식 블

루 패션 아이템과 함께 연출하면 좋을 블루 메이크업 

방법을 소개했다.

◈ 화이트-블루-블랙, 어울리는 블루 톤 찾기

블루의 종류는 다양하다. 자신의 피부 톤을 가장 화사

하게 밝히는 블루 컬러를 찾는 것이 좋다.

파란색 아이섀도는 화이트, 실버, 그레이, 블랙 등의 무

채색과 그라데이션하면 피부 위에 동동 떠보이는 현상 

없이 연출할 수 있다. 눈두덩 전체를 검은색 아이라인으

로 채워 그린 뒤 눈 앞머리부터 중앙까지 블루 펄 섀도

를 바르면 파란색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.

브라운이나 베이지 등의 음영 아이섀도를 눈두덩에 

바르고 블루를 덧바르면 발색이 더욱 선명하다.

◈ 눈두덩 전체에 블루, 그라데이션 하기

이번 시즌 런웨이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게 보이는 아이

시 블루와 파스텔 블루 메이크업도 자주 눈에 띄었다. 

눈두덩 전체에 흰색이 많이 섞인 파란색을 바르면 자

칫 피부색이 칙칙하게 보일 수 있어 베이스 메이크업을 

평소보다 화사하고 보송보송하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.

블루 아이섀도는 눈두덩에 살색과 가까운 음영 섀도

를 먼저 펴 바르고 사용한다. 한 가지 색을 사용하더라

도 아이라인 가까이로 갈수록 색을 덧발라 농도를 조절

하면 입체감이 생겨 더욱 자연스럽다.

립 컬러는 누디하거나 짙은 색 보다는 코랄 핑크 색상

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. 볼에도 코랄빛 블러셔를 사용

해 생기를 더할 것.

◈ 아이라인으로 포인트

센스 있게 블루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면 아이라

인으로 그려보자.

눈꼬리 부분에 도톰한 모양으로 블루 아이라인 포인

트를 연출할 수 있고 기하학적인 아이메이크업은 클럽 

메이크업으로 활용하기 좋다.

블랙 라이너로 먼저 아이라인을 그리고 눈꼬리에 블

루 포인트를 더해도 좋고 눈 위아래에 짙은 검은색 아이

라인을 그리면 블루 섀도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.

파란색 섀도 예쁘게 바르는 법

명화 이야기
그림“모나리자”

의 원래 이름은“지

오콘다”로서 플로렌

스의 상인인 프란체

스코 지오콘다를 위

해 그의 아내“엘리

자베스”를 그린 것

이다. 즉, 이탈리아어

로“모나”는 유부녀

를,“리자”는 엘리자베스의 약어이다. 

이 그림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넘는 사람

들이 관람하며 특별히 지키는 사람도 있

고, 방탄유리로 덮여 있으며 보험료만도 

$200,000,000가 넘는다.

■  알고 계셨나요?


